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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대에 그려낸 걸작...'단색화 거장' 하종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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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한국의 독특한 추상화인 단색화를 대표하는 하종현 화백이 주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.

88살의 노작가는 60년 동안 캔버스 대신 마대 자루에 걸작을 그리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

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.

[기자]

■ 'Conjunction(접합) 21-38' 캔버스에 가득 칠해진 파란색과 하얀색 물감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.

보통의 캔버스가 아닌 마대에 그려낸 한국의 독창적 추상화인 '단색화'입니다.

■ 'Post-Conjunction(이후 접합) 11-3' 또 다른 방식의 작품은 긴 나무 조각들 사이로 다양한 색깔의 물

감이 배어 나옵니다.

기존의 '접합' 연작에서 변화를 시도한 '이후 접합' 작품입니다.

한국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.

작가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으로 캔버스를 구하기 어렵던 시절 마대 자루에 물감을 칠하며 새로운 기법

을 만들어냈습니다.

뒷면에 물감을 바르고 앞쪽으로 밀어 올려 다채로운 색감을 드러내는 '배압법'을 60년 동안 고수했습니

다.

[하종현 / 화가 : 물감들이 마대의 형태에 따라서 이상한 형태, 꼬부라진 형태도 나오고 좀 굵은 것도 있

고 짧은 것도 있고, 이러한 자연의 얼굴을 갖다가 작품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….]

작가를 상징하는 접합 작품은 1970년대 본격 시작됐지만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.

물성 탐구의 실험 정신은 작업방식의 변주를 거쳐 온갖 형태와 느낌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.

아흔을 바라보는 작가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[하종현 / 화가 : 한동안은 이게(그림이) 좀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, 이제는 가져갈까 봐 겁나고 이렇게 안

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가야 되겠다….]

독창적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39점의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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